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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 4.6(금) 15:00부터 배포 2018.4.6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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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제도팀장 황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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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 회계심사국장 
김 상 원(02-3145-77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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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■ 금융위 부위원장,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 

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강조

 ■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,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, ③불법･불공정행위에 

대한 一罰百戒" 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

제 목 : 증선위･감리위･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

-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

1. 합동 워크숍 개요

□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증선위원장 겸임)은 2018.4.6.일(금)

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

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“합동 워크숍”을 개최 

‣일시 / 장소 : 2018.4.6.일(금) 15:00～18:00 /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

‣주요 참석자 :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(증선위원장 겸임), 김학수 증선위
상임위원, 금감원 조효제 부원장보, 박권추 전문심의위원, 증선위 감리위
자조심 위원 9인,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, 인하대 성희활 교수, 법무법인
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

□ 참석자들은 '18.2.1일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* 의 

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

*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,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,

소위원회 활성화,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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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2.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

□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, 주가조작 등

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,

ㅇ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

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□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

투명하지 않다면, 제도 개혁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,

ㅇ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은 금융당국의

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

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

□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,

ㅇ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

감리위 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

3. 향후 과제 

□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

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

ㅇ 고의적인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

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

□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이

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

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,

ㅇ “①사전예방 노력 강화,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, ③불법 불공정

행위에 대한 一罰百戒”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

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


